
한국 방문 (10/23~10/31) 

 

10 월 22 일 LA 를 출발하여 23 일(월) 저녁 인천에 도착하였다.  

24 일(화) 오전,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가 사역하는 강남대학교 '복지공감연구소'를 방문하여 

서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장애인가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다. 오후에 정은주 교수의 상담실에 WMU 코리아센터 개원현판식을 가졌다. 이제부터 좀 더 

활동적인 홍보와 직접적인 본교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녁에는 본교를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는 쿰란출판사 대표 이형규 장로님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나누었다.   

 

25 일(수) 오전, 한국기독교코칭학회 박중호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나누고 

코칭학회의 리더십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오후에 

한국선교훈련원 (GMTC)을 방문하여 MOU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한국선교훈련원에서 신학교육이 필요한 선교사들을 본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저녁에 서울에서 DMin 수업을 진행 중인 C 국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였다.    

 

26 일(목) 오전 한국세계선교협회 (KWMFC)와 MOU 를 체결하였다. 약 1,500 명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학위과정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일을 위하여 장순현 선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후에 GDEW 리더십과 PhD 과정에 입학할 평신도 사역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밤 12 시 릴리 4 차 프로젝트 (Compelling Preaching)승인을 받기 위한 Dr. Tito (릴리 4 차 

프로젝트 담당자)와의 줌 화상회의를 가졌다.  

 

27 일(금) 아침 본교 동문 황재길 장로와 만나 조찬모임을 갖고 난 후 곧바로 한동대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포항으로 출발하였다. 한동대학교 본관 전면에 본교의 방문을 축하하는 대형 

배너가 우리 일행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최도성 총장과 MOU 를 체결하고  양교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었다. 

 

28 일(토) 오전 Next Flow 워십컨퍼런스가 열리는 영등포에 소재한 도림교회로 향하였다. 오후 

1 시에 시작되는 찬양집회에 20 대 젊은 기독청년들이 12 시부터 모이기 시작하였다. 집회를 

위하여 가진수 교수를 필두로 God's Will Worship (윤주형 목사), Andy Park (주강사, 보좌로부터 등 

많은 예배곡 작사자), 아이자이아 61 (조성민 간사), 예수전도단 (염민규 간사) 등이 개별적으로 

또한 연합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였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였다. 휴식시간에 5 층 소그룹 방에서 본교 동문, 재학생, 겸임교수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부산과 원주에서도 방문하였다. 주일 전주동신교회 



임직예배와 신정호 담임목사 명예신학박사 학위수여를 위하여 씨애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Dr. 

Adams 를 공항에서 만나 밤늦게 전주로 출발하였다.  

 

30 일(주일) 오전 11 시 전주동신교회 총동원 주일예배에서 Dr. Adams 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다. 오후 3 시에 임직예식과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때 신정호 담임목사 (예장 통합 

105 회기 총회장)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 예식 후 교회측에서 WMU 환영만찬을 

준비해 주었다. 교단지도자, 지역 교회 목회자, 동신교회 리더십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악단의 

연주와 풍성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WMU 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31 일(월)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여 Dr. Adams 를 환송하고 판교에서 정성길 이사와 오찬을 

나누고 대전으로 내려가 시간적인 제약으로 대전역에서 김윤태 교수와 박사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하여 한국 및 세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본교를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연결시키려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